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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국내에 보고된 대학생 대상의 인성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고, 그 의미 있는 결과를 통합함으
로써 대학생 대상의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특성을 고찰하고자 시행되었다. 연구방법은 통합적 문헌고찰이며, 연구대상은 
2000년부터 2015년까지 3개의 검색 데이터베이스에서 ‘대학생’, ‘인성’, ‘프로그램’으로 각각 조합하여 검색 후 선정된 논문 
13편이다. 연구결과, 대학생 인성교육 프로그램은 자기이해 및 사회성 향상을 목적으로 한 연구가 가장 많았으며, 이에 대한 
효과변인으로 자아존중감을 확인한 연구가 가장 많았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인성의 다양한 측면을 포함하는 프로그램
의 개발이 필요하며, 인성교육은 단기간의 일회성 교육이 아닌 가정, 학교, 사회 전 분야에 걸쳐 협력하여, 장기적으로 이루어
져야 할 필요가 있겠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characteristics of a character education program for university students by 
reviewing the Korean studies and incorporating the results. The research method was an integrated literature review,
and for the study, 13 articles were selected by searching with key words, such as 'university student', 'character', and 
'program' in 3 research databases, spanning between 2000 and 2015. The results showed that research on the character
education program for university students is common, and have been studied for the purpose of self-knowledge and
improvement of sociality. Regarding the effective variables, research on self-esteem has attracted the most attention. 
Based on the research result, the development of a program including various aspects of character is needed, and 
character education should be arranged over a long period of time with the cooperation of home, school, and whole 
society, not a one-time and temporary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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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20세 전후의 대학생 시기는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
립과 더불어 사회로 나아갈 준비를 하는 초기 성인기에 

해당하며, 이 시기는 이전의 신체적 변화의 시기와는 비

교할 수 없을 정도의 심리적․정서적 변화를 겪는 과도

기이다[1]. 더불어 이들은 대학 입학 이후 확연하게 달라
진 생활환경으로 인해 학업문제, 진로 및 취업, 복잡해진 
인간관계 등에 대하여 고민하게 되고, 이러한 고민들은 
잠재적 스트레스의 원인으로 작용한다[2]. ‘2015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2014년 중․고등․대학생의 학교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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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대학생들이 느끼는 학교생활에 대

한 스트레스 인지율은 62.6%로 중․고등학생의 스트레
스 인지율 51.8%보다 높게 나타났다는 결과가 이를 뒷
받침한다[3]. 이는 중․고등학교에서 과다한 학습활동과 
입시 스트레스를 경험한 후 대학에 입학하였으나 여전히 

학업과 취업에 대해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음을 시사하

며, 자격증, 스펙, 학점 관리 등에 집중하면서 초․중․
고등학교에서와 마찬가지로 교육본연의 목적인 인성 발

달에 필요한 소양과 가치, 공동체 의식 등에 대한 관심은 
대학 교육에서도 등한시 되는 것이 현실이다[4].
이처럼 인성교육이 등한시 되는 성적 위주의 교육 풍

토에서 성장한 대학생들은 대학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

어 대학에서의 중도탈락 발생과 나아가 졸업 후 직장생

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5]. 따라
서 대학은 학생에게 단순한 사실적 정보와 전공 지식만

을 전달하기 보다는 미래를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문제

해결 능력, 개개인이 갖고 있는 재능이나 꿈, 희망을 이
룰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지도록 인성을 강화하는 적극적

인 교육활동이 요구되고 있다[6]. 이에 교육부는 2015년 
7월부터 인성교육진흥법을 본격적으로 시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학생들이 바른 인성을 함양하고 타인과 함께 

살아가는 가치를 배우게 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

하고 있다. 즉, 교육의 가치로써 인성의 중요성을 공감하
며, 인성교육은 더 이상 학교교육에서 보충적인 의미가 
아닌 필수교육이어야 함을 의미한다[7].
또한 Cho(2013)의 연구를 살펴보면, 대학생들은 인성

교육에 대하여 78.2%가 ‘매우 필요하다’에 다수가 응답하
였다[8]. 그리고 가장 적절한 인성교육 방법에 대한 선호
도 질문에는 ‘인성관련 프로그램을 통해서’가 40.0%로 가
장 높게 나타났으며, ‘인성교과를 중심으로’와 ‘교양 수업
을 통해서’가 각각 14.4%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
는 대학생들 역시 인성교육에 대한 필요성과 관심도가 높

아지고 있음을 시사하며, 대학에서는 인성교육을 위한 다
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과 인성교과 교양 수업에서 

인성교육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됨을 알 수 있다.  
인성교육의 정의를 살펴보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

는 데 필요한 성품과 역량을 기르기 위한 교육’을 의미
한다[9]. 따라서 대학의 인성교육은 배려, 정직, 공정, 책
임, 자기와 타자의 존중, 신의와 성실 등의 보편가치 뿐
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맺음과 공동체 의식과 가치의 실

천을 포함해야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10]. 
이처럼 인성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면

서 이를 실제로 교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도 관심

이 높아지고, 그 효과성을 분석하는 연구도 점차 늘어나
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여전히 국내의 논문 및 연구들
은 초․중․고등학생의 인성계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에만 집중되어 있으며[11], 대학생 대상의 인성교육 프
로그램에 대한 연구의 진행은 미비한 실정이다.
통합적 고찰(integrative review)은 기존의 실험연구만

을 대상으로 하는 메타분석방법보다도 확대된 개념으로 

다양한 연구를 포괄적으로 고찰할 수 있는 문헌고찰 연

구방법으로 본 연구에 적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12].
통합적 고찰방법을 이용하여 대학생 인성교육 프로그

램을 분석한 논문은 없었으며, 대학생 인성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는 기존의 프로그램 효과가 있다

고 제시된 프로그램들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연
구디자인 및 측정도구의 문제로 인해 프로그램 효과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존의 논문을 체계적으로 분석

하여 효과가 있는 프로그램 내용, 기간, 방법 및 측정도
구 등을 분석할 필요가 있어 본 연구를 시도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의 대학생 대상 인성교육 프로

그램 연구를 확인하여 그 결과들을 통합, 분석함으로써 
향후 더 많은 인성교육 프로그램 연구를 할 수 있는 자

극과 통찰력을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기존문헌의 체계적 고찰을 통해 국내 대학

생 대상으로 수행된 인성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를 

분석, 평가하여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새로운 발전방향 
제시를 위한 근거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며, 구체
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대학생 대상 인성교육 프로그램 연구의 현황을 파
악한다.

2) 대학생 대상 인성교육 프로그램 내용(프로그램 운
영, 프로그램 구성요소, 효과변인)을 분석한다.

2. 연구 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인성교육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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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51 papers identified 

from riss4u(40), 

Kiss, Kstudy(8), 

and KISTI(3) 

using combination of 

keywords;    

College Students, 

character program

→
15 duplicated papers 

excluded

↓ 26 were excluded because 

focus on:  

program need (9)

Creativity and 

Personality Teaching 

Methods (3)

simple descriptive study 

(13)

proceeding (1)

36 full test papers 

screened
→

↓

10 papers in preliminary 
inclusion ←

3 hand searching & 

checking reference lists 

identified

↓
13 papers were included in 

literature final review

Fig. 1. Flowchart for article relevance assessment

과 관련된 국내논문을 통합적 고찰 방법으로 분석한 연

구이다. 

2.2 연구 절차

통합적 고찰방법은 서술적 조사연구, 실증적 연구 등
의 양적 연구뿐만 아니라 질적 연구 등 모든 연구 설계

를 포함하는 폭넓은 연구논문의 고찰을 통해 주어진 쟁

점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이다[13]. 연구자들
은 통합적 고찰방법으로 국내외 학술지에 다수의 논문을 

게재한 경험을 바탕으로 논문을 선택하고 평가하고 분석

하는 연구의 전 과정에서 공동연구자들과 함께 엄격하게 

논의하고 점검하였다. 
Whittemore(2005)가 제시한 통합적 문헌고찰은 문제

규정(Problem Identification), 문헌검색(Literature 
Search), 문헌평가(Data Evaluation), 문헌분석(Data 
Analysis), 문헌제시(Data Presentation) 5단계로 구성된
다. 통합적 고찰의 절차는 Whittemore와 Knafl(2005)의 
지침에 따라 5가지 단계로 이루어졌다[13]. 

2.2.1 연구문제규정(Problem Identification)

통합적 고찰의 첫 번째 단계는 문제인식과정으로 연

구의 목적이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다. 
인성교육 프로그램과 관련된 주제를 통한 통합적 문

헌고찰을 위해 본 연구에서 제기하는 2가지 문제는 다음
과 같다.

1) 국내에서 보고된 대학생 대상 인성교육 프로그램
과 관련된 연구의 동향은 어떠한가?

2) 대학생 대상 인성교육 프로그램 내용(프로그램 운
영, 프로그램 구성요소, 효과변인)은 어떠한가?

인성 프로그램관련 연구에 대한 체계적 검토의 필요

성에 따라 분석대상이 된 논문의 구체적인 선정 기준과 

제외기준은 다음과 같다.

∙선정기준

1) 2000년 1월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국내에서 
발표된 논문

2)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 된 인성교육 프로그램 논문
3)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게재된 학술지 논문 또는 
학위 논문

4) 학술지 논문과 학위 논문의 중복 시 학술지논문

∙제외기준

1) 대학생과 관련된 인성교육 요구도 조사 연구
2) 인성계발을 위한 교수․학습법에 관한 논문
3) 대학생 인성 유형별 조사 연구

2.2.2 문헌검색(Literature Search)

통합적 고찰의 두 번째 단계는 문헌 검색과정으로 연

구 주제에 맞는 자료를 선택하기 위해 사용된 데이터베

이스와 주요용어 중심의 문헌검색과정을 거쳤으며, 추가
적인 검색과정을 통해 자료의 적절성과 명확성을 확보하

고 이러한 과정을 상세히 기술하였다. 
국내 대학생 대상 인성교육 프로그램과 관련된 논문을 

검색하기 위하여, 2015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였
으며 ‘대학생’, ‘인성’, ‘프로그램’을 조합하였고, 국내검
색 엔진인 한국교육학술정보원(www.riss4u.co.kr),한국학
술정보(kiss.kstudy.com), 한국과학기술정보(KISTI.re.kr)
에서 검색하였다.
검색한 결과 검색된 모든 에서 검색한 논문은 총 51

편이었으며, 중복으로 확인된 논문 15편은 제외되었다. 
제외된 논문을 살펴보면 인성프로그램 개발 필요성 문헌 

9편, 인성계발을 위한 교수․학습법 3편,  단순 조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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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문헌 13편, 포스터 및 학술대회 발표 1편이었다. 그리
하여 초기 10편의 연구가 선정되었으며, 10편의 참고문
헌을 목록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직접 손으로 찾은 논문 

3편이 추가로 포함되었다. 연구의 질 평가를 거쳐 최종
적으로 본 연구에 사용된 연구는 13편으로 확정되었다
[Fig. 1].

2.2.3 문헌평가(Data Evaluation)

세 번째 단계는 데이터 평가과정으로 문헌검색과정에 

찾아낸 초기 자료를 평가하는 것이다.
Whittemore와 Knafl(2005)에 의하면 통합적 고찰에

서 논문의 질 평가는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논문의 선정

과 제외 기준은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고 하였다[13].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질 평가도구인 
STrengthening the Reporting of OBservational studies 
in Epidemiology(STROBE) 도구[14]의 간소평가기준을 
우선적인 준거틀로 활용하여 일차로 선정한 13편의 논
문에 대한 질 평가를 실시하였다. 각 논문에서 주제, 저
자, 연구 설계, 목적, 연구 장소, 대상자, 변수, 분석방법, 
대상자 수, 연구결과,결론이 모두 포함되었는지의 11개 
항목과 함께, 연구주제의 적합성, 방법론적인 질적 수준, 
정보로서 연구결과의 가치 등을 평가한 결과 13편의 논
문 모두 질 평가 기준을 충족하였다.

2.2.4 문헌분석(Data Analysis) 

네 번째 단계는 원 자료를 편견 없이 해석하여 의미를 

종합하는 데이터 분석과정으로 각 논문의 연구 주제의 

적합성, 방법론적인 측면에서의 질적 수준, 연구결과의 
가치 등을 고려하였으며, 주요 연구 결과는 연구 현황, 
인성 프로그램의 운영, 구성요소, 효과변인을 중점적으
로 분석하였다.

2.2.5 문헌제시(Data Presentation)

마지막 단계인 다섯 번째 단계는 자료 제시 단계로 자

료 분석 내용을 연구 목적에 따라 제시하였다. 
[table 1]은 분석 대상이 된 연구의 요약이며, [table 

2]는 대학생 대상의 인성교육 프로그램 현황이고, [table 
3]는 대학생 대상의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특성에 대한 
것이다.

3. 연구결과

3.1 대학생 인성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현황

본 연구에서 선정한 대학생 대상의 인성교육 프로그

램 연구 13편을 발표 연도별로 분류했을 때 2000년부터 
2004년까지 발표된 연구는 없었으며, 2005년부터 2009
년까지 3편(23.0%), 2010년부터 2015년까지 10편
(77.0%)이었다. 연구 설계에 따라 분류했을 때는 유사 
실험연구 11편(84.6%), 프로그램 개발연구 2편(15.4%)
이었다.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한 11편의 연구 중에
서 연구대상자는 각각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 6편
(54.5%), 모든 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 5편(45.5%)이었
다. 대학생 대상의 인성교육 프로그램과 관련된 국내 연
구의 현황은 [Table 2]에 정리하였다.

3.2 대학생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내용

기존 연구들을 참고하여 대학생 대상의 인성교육 프

로그램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먼저 프로그램 회기는 15
회기 프로그램이 4편(30.8%)으로 가장 많았으며, 13회
기 프로그램이 3편(23.0%)이 그 다음을 차지하였다. 그
리고 9회기, 10회기, 12회기, 14회기로 구성된 프로그램
이 각각 1편(7.7%)이었으며, 프로그램 회기나 시간이 언
급되지 않은 논문이 2편(15.4%)이었다.
대학생 대상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구성요소는 자기이

해 및 사회성 향상에 대한 프로그램이 6편(46.1%)으로 
가장 많았으며, 마음챙김 또는 마음수련의 명상을 활용
한 프로그램이 4편(30.8%)으로 그 다음을 차지하였다. 
또한 긍정적 자기인식 및 감사하기를 하위요소로 구성된 

긍정심리학을 바탕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은 2편(15.4%), 
인지행동치료 및 예술치료 등 기존 심리치료를 통합한 

통합심리학은 근거로 한 프로그램이 1편(7.7%)이 있었
다. 대학생 대상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적용을 통하여 확
인하고자 한 효과변인으로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었다. 자아관련 변인으로 자아정체감, 자기능력지
각, 자아존중감, 자기표현, 자기효능감, 자기-자비의 척
도를 사용했으며, 이 중 자아존중감 척도를 사용한 논문
이 5편으로 가장 많았다. 적응관련 변인으로는 사회성, 
심리사회성숙도, 사회적 거리감, 삶의 만족도, 사회적 연
결감, 관계지향성의 척도를 사용했으며, 이 중 심리사회
성숙도와 삶의 만족도를 조사한 연구가 각각 2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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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rend of the Korean Studies on the Character Education Program for University Students 
Authors
(Year) Source Research 

Design Participants Program 
Session

Program 
Contents Variables Key Findings

Y. A. Lee
(2006)

The Korean 
Journal of 
East West 

Science

Study to 
Develop a 
Program

NA 12
Self-understan

ding 
and Sociality

NA
•recommended that character education 

program is to be effective to prevent 
from college drpouts.

J. H. Lee, 
M. S. Choi, &

 H. H. Park
(2009)

The Korean 
Journal of the 

Human 
Development

Quasi-experime
ntal Study

Freshmen 
815 13 

Self-understan
ding 

and Sociality

Ego-identity, 
Perceived 

self-competence

•subjectivity and intimacy were 
improved.

•the levels of scholastic competence 
and social competence were 
improved.

H. S. Seo, 
E. S. Kong

(2009)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Youth 

Protection and 
Guidance

Quasi-experime
ntal Study

Freshmen 
29 9 

Self-understan
ding 

and Sociality

Self-esteem, 
Sociability, 

Self-expression

•self-esteem, self-expression, and 
sociability were improved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the same result was identified in the 
content analysis. 

K. S. An, S. 
I. Kim, & H. 

G. Back
(2010)

Won-Buddhist 
Thought & 
Religious 
Culture

Quasi-experime
ntal Study

All Grade 
200

No 
Mention Mindfulness Self-esteem, 

Self-efficacy

•self-efficacy were more affected by 
the frequency or intensity of the 
program than its duration.

S. Y. Ko, 
H. G. Baek

(2012)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Quasi-experime
ntal Study

All Grade 
88 13 Mindfulness Self-efficacy,

Life satisfaction
•self-efficacy and life satisfaction were 

improved.

E. M. Park
(2012)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Quasi-experime
ntal Study

Freshmen 
39 13

Self-understan
ding 

and Sociality

Psycho-social 
maturity

•psycho-social maturity total scores 
and sub scores were improved.

Y. S. Kim
(2012)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 
Rehabilitation 

Science

Quasi-experime
ntal Study

first and 
second year 
students 40

15
Self-understan

ding 
and Sociality

self-esteem, 
social sense of 

distance

•the students with disability and 
without disability showed improved 
self-esteem and reduced social sense 
of distance.

E. J. Kim, 
S. Y. Ko

(2013)

Korean 
Journal of 
Religious 
Education

Quasi-experime
ntal Study

All Grade 
129 14 Mindfulness

Psycho-social 
maturity,
Emotion

•psycho-social maturity affects the 
continuous participation intention 
through emotion only.

J. H. Bae, 
K. Y. Jung

(2013)

Korean 
Journal of 
Christian 

Counseling

Quasi-experime
ntal Study

Freshmen 
100 10 Positive 

Psychology

Life satisfaction, 
Depression

Psychological 
well-being, 

Positive and 
negative 

experience, 

•life satisfaction, psychological well- 
being, positive and negative 
experience were improved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J. M. Kim, 
M. A. Jeon

(2014)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Quasi-experime
ntal Study

All Grade 
132 15 Mindfulness

Mindfulness 
skills, 

Self-esteem, 
Social 

connectedness, 
Emotion 

regulation, 
Self-compassion

•mindfulness skills, self-esteem, social 
connectedness, difficulties in emotion 
regulation were improved.

•but no positive effect on self- 
compassion.

M. H. Ko, 
M. J. Kwon

(2015)

The Korean 
Journal of the 

Learning 
Sciences

Quasi-experime
ntal Study

Freshmen 
468 15

Self-understan
ding 

and Sociality

Cognitive, 
affective, 

and behavioral 
aspects of 
character

•all three aspects of character were 
improved.

S. N. Son, 
I. Bae
(2015)

Korean 
Journal of 

General 
Education

Study to 
Develop a 
Program

NA No 
mention

Integral 
Psychology NA •physical and emotional components of 

the program need to be prioritized.

J. W. Kim
(2015)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Quasi-experime
ntal Study

Freshmen 
229 15 Positive 

Psychology

Mindfulness 
skills, 

Gestalt contact 
boundary, 

Self-esteem, 
Relationship 
orientation

•the level of connectedness sub-scale 
in Gestalt contact boundary scale 
than those of the control group only. 

정서관련 변인으로는 심리적 안녕감, 긍정 및 부정 정서, 우울, 마음챙김, 정서조절, 게슈탈트접촉경계 척도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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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haracteristics of the Character Education 
Program for University Students 

Category Classification n %

Program 
Session

 No Mention 2 15.4
 9 Session 1 7.7
 10 Session 1 7.7
 12 Session 1 7.7
 13 Session 3 23.0
 14 Session 1 7.7
 15 Session 4 30.8

Program 
Contents

 Self-understanding and
 Sociality 6 46.1

 Mindfulness 4 30.8
 Positive Psychology 2 15.4
 Integral Psychology 1 7.7

Program 
Effects

 Related to Self

 Ego-identity 1
 Perceived 

self-competence 1

 Self-esteem 5
 Self-expression 1

 Self-efficacy 2
 Self-compassion 1

 Related to 
Adaption

 Sociality 1
 Psycho-social 

maturity 2

 Social sense of 
distance 1

 Life satisfaction 2
 Social 

connectedness 1

 Relationship 
orientation 1

 Related to 
Emotion

 Psychological 
well-being 1

 Positive and negative 
experience 1

 Depression 1
 Mindfulness 2

 emotion regulation 1
 Gestalt Contact

 Boundary 1

Character
(cognitive, affective, and 

behavioral aspects)
1

Table 2. Characteristics of Korean Studies on the
Character Education Program for 
University Students 

Category Classification n %

 Year
 2000 - 2004 0 0
 2005 - 2009 3 23.0
 2010 - 2015 10 77.0

Research
Design

 Quasi-experimental Study 11 84.6
 Study to Develop 

 a Program 2 15.4

Research
Subjects

 Only Freshman 6 54.5
 All Grade 5 45.5

용하여 대학생 대상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확인하

였고, 이 중 마음챙김 척도를 사용한 논문이 2편으로 가
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그 외 대학생 인성도구를 사
용하여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살펴 본 논문이 1편
이 있었다. 대학생 대상의 인성교육 프로그램과 관련된 
국내 연구의 특성은 [Table 3]에 정리하였다.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지금까지 대학생 인성교육 프로그램에 관

한 연구를 대상으로 국내에서 시행된 바 없는 통합적 고

찰의 방법을 이용하여 2000년부터 2015년까지 국내 학
술지 및 학위논문에 게재된 대학생 인성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13편의 연구를 살펴봄으로써 대학생 인성교육 프
로그램에 관한 연구 실태의 정도를 종합, 분석해 보는 것
이다. 이를 위해 최근 15년간 수행된 연구를 대상으로 
통합적 고찰의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도
별 특성에서는 2004년까지는 발표된 연구가 없으며, 
2005년부터 2009년까지 3편, 2010년부터 2015년까지 
10편으로 2010년 이후 증가됨을 알 수 있다. 이는 2015
년1월 20일 전체 22개 조항으로 제정된 ‘인성교육진흥
법’이[9] 7월 21일부터 본격적인 시행되면서 교육계에서
는 인성교육에 대한 관심이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

다. 이 법률은 인성교육을 의무로 규정한 세계 최초의 법
이라는 상징성을 넘어 개개인의 정서적․심리적 영역에 

해당하는 인성마저도 국가가 주체가 되어 교육을 책임져

야 할 뿐 아니라, 그 성과에 대한 평가를 통해 지속적으
로 관리해야 할 정도로 우리 사회가 심각한 문제에 직면

해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인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15].
한편 최근 인성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서 

초․중등 교육에서는 물론 고등 교육에 있어서도 인성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점점 확장되고 있다. 거
의 모든 대학에서 새로운 대학 교육의 비전, 장기 발전계
획, 교육 과정 개편 등을 제시할 때면 인성 교육의 강화
를 의례적인 수식어처럼 사용할 정도이다. 이처럼 인성 
교육에 대한 각 대학의 의지가 가시화되는 반면, 실제로 
각 대학에서 학생들의 인성 함양을 위하여 무엇을 어떻

게 가르치고 있는가, 즉 인성 교육 과정의 실제는 잘 드
러나 있지 않다[16]. 
본 연구에서 나타난 의미 있는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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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연구 설계의 특성을 살펴보면 유사 실험연구 11

편, 프로그램 개발연구 2편으로, 이는 프로그램의 효과
를 검증하기 위해 실험연구를 선택하고 있지만 프로그램

의 과정 평가나 효과의 개별화 측정을 위해 질적 연구의 

활성화가 요구 될 것으로 보인다.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한 11편의 연구 중에서 연

구대상자는 각각 신입생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 6편으로 
전체 연구의 54.5%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처럼 상대적
으로 신입생들에게 인성교육이 더 집중되어 있는 것은 

인성의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학생활에 대한 소극적

인 태도, 낮은 학업 성취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대학생들
의 중도탈락이나 더 나아가 직장생활에서의 부적응을 초

래하기 때문이다[5,17-18]. 또한 2017년도부터 교직과
목, 교양, 전공 중의 한 분야에서 과목명에 ‘인성’을 포함
하는 인성관련 과목을 필수로 개설하여 운영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19] 저학년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대학생 대상의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특성을 살

펴보면, 프로그램 회기는 15회기 프로그램이 4편으로 가
장 많았으며, 13회기 프로그램이 3편, 그리고 9회기, 10
회기, 12회기, 14회기로 구성된 프로그램이 각각 1편, 프
로그램 회기나 시간이 언급되지 않은 논문이 2편이었다. 
Allport(1980)는 인성은 포괄적이며 지속성을 지니고 있
는 역동적인 체계로 인성의 개념을 타고난 기질적 특성

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획득 가능한 특성으로 보았다

[20]. 즉, 의도적인 학습이나 반복 연습 및 피드백을 통
해 습득될 수 있는 역량으로 인성교육은 단기간의 일회

성 프로그램 보다는 일정 기간 이상 실행될 수 있는 충

분한 기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21].
셋째, 대학생 대상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구성요소를 

살펴보면, 자기이해 및 사회성 향상에 대한 프로그램이 
6편로 가장 많았으며, 마음챙김 또는 마음수련의 명상을 
활용한 프로그램이 4편, 긍정심리학을 바탕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은 2편, 통합심리학은 근거로 한 프로그램이 1
편으로 나타났다. 즉, 자기이해 및 사회성 향상에 초점을 
맞춘 자아성장 프로그램, 대학생의 정서 조절과 자기존
중감 향상, 그리고 타인과의 유대감 형성을 포함하는 마
음챙김[22], 인간의 긍정적 특성을 강화시키고 강점들을 
개발하며 긍정적 변화의 유도하는 긍정심리학[23], 삶의 
치유를 위한 심리정서, 신체, 인지테라피를 적용한 프로

그램[1]등의 다양한 학문에서 인성교육에 대한 접근이 
시도 되고 있었다. 최근 대학생들은 인간관계 형성과 대
학 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으며, 대학의 역할 
중 하나가 효율적인 사회인을 배출하는데 있으므로 체계

적인 인성함양을 통해 적응적인 인간관계를 할 수 있도

록 준비된 인재를 배출해야 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다. 또
한 기업이 대학교육에 요구하는 인재상은 인성적 측면을 

강조하며, 의사표현력과 대인관계 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24].
또한 Ko와 Kwon[26]도 전문대학생을 위한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연구에서 인성교육 프로그램은 개인적․

심리적 차원의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인지, 정의, 행동
의 측면을 고려하여 집단활동이 가능하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도록 제안하였다. 
인성교육진흥법(2015)에서도 인성교육이란 ‘인간으

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성품과 역량을 기르기 위한 

교육’을 의미하며, 대학의 인성교육은 배려, 정직, 공정, 
책임, 자기와 타자의 존중, 신의와 성실 등의 보편가치 
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맺음과 공동체 의식과 가치의 

실천을 포함해야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10]. 또한 
Son(2014)도 대학 인성교육의 내용으로 ‘몸’ 교육, ‘마
음’ 교육, ‘지혜’교육, 민주시민교육, 세계시민교육 등이 
인성교육 내용설정에서 되어야함을 제시하고 있다[25]. 
한편 Cho(2013)의 대학생의 인성교육에 대한 요구조사 
연구에서 인성교육을 중요시해야 하는 이유로는 ‘개인주
의적 가치로 인한 배려와 나눔 의식 부족’이 46.9%로 가
장 높게 나타났으며, 또한 희망하는 인성 프로그램으로
는 예절교육(26.3%), 배려의식(23.1%)로 나타났다[8]. 
Ko와 Kwon(2015)은 자기 자신과 관련된 올바른 행동과 
다른 사람과 관련된 올바른 행동으로 나누어 교육내용을 

구성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26].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향후 대학생을 위한 

인성교육의 구성내용을 설정함에 있어 사회적 관계맺음

과 공동체 의식과 가치의 실천을 포함할 수 있는 프로그

램 구성이 요구됨을 알 수 있었다.
넷째, 대학생 대상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적용을 통하

여 확인하고자 한 효과변인으로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누

어, 자아관련 변인 중 자아존중감, 적응관련 변인 중 심
리사회성숙도와 삶의 만족도 등이 많이 사용되었다. 또
한 정서관련 변인 중 마음챙김 척도가 가장 많은 비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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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하였다. 그 외 대학생 인성도구를 사용하여 인성교
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살펴 본 논문은 1편 뿐 이었다. 
Lee, Choi와 Park(2009)의 경우 자기정체감과 자기능력
의 지각 두 가지 변인에 초점을 두고 검증하였다[6]. 그 
밖에도 Seo와 Kong(2009)은 자기존중감, 자기표현, 사
회성으로 검증하였으며[17], Park(2012)은 심리․사회 
성숙으로 검증하였다[18]. Kim(2012)은 사회적 거리감
과 자아존중감 등으로 즉, 자아관련과 적응관련에 관한 
변인에 초점을 두고 검증하였다[27]. 2013년 이후 연구
에서는 자아 및 적응관련 변인 뿐만 아니라 정서관련 변

인을 추가하여 인성교육 프로그램 효과를 다양하게 확인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은 본디 인성을 함양하는 과업’[25]이라는 말의 

의미처럼 바람직한 인간 교육을 정의적, 신체적, 인지적 
능력의 균형 잡힌 상태를 지향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대학생을 위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은 개인적․

심리적 차원의 프로그램으로 주로 구성되어 있고, 그 효
과성 측정에 있어서는 인성의 하위영역들을 측정하고 있

어 효과성 검증에 보다 인성영역의 포괄적인 영역을 포

함하는 것이 요구되므로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측

정하기 위해서는 인지, 정의, 행동의 측면을 고려한 평가
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26]. 
기존의 창의․인성교육에 대한 연구는 대게 정규교육

과정인 초등부터 중등교육과정까지를 대상으로 수행되

었으나, 본 연구에서 대학생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함으로
써 고등교육기관에서도 창의ㆍ인성에 대한 관심과 교육

적 지원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최근 발표된 인성교육
진흥법 시행령안 및 시행규칙안 입법예고에 따르면[28], 
사범대와 같은 예비교원양성기관에서는 2017년도부터 
교직과목, 교양, 전공 중의 한 분야에서 과목명에 ‘인성’
을 포함하는 인성관련 과목을 필수로 개설하여 운영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인성교육은 대학의 교육만
을 통해 단기적으로 도달할 수 없는 인성의 덕목도 존재

하며, 인성 교육이 제도권 교육만을 통해 가능한 것이 아
니라, 가족, 학교.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장기적으로, 그리
고 협력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더 깊은 논의

가 필요할 것이다.
인성교육 정책이 대학으로까지 점차 확대되는 현 상

황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대학교육에서 인성관련 정책 

수립 및 실천에 힘을 보탤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며, 장
차 국가 발전의 기틀이 될 인성을 갖춘 글로벌 인재들을 

양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또한 본 연
구결과는 향후 한국 대학들이 인성교육의 방향을 설정함

에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점에서 의미를 둘 수 있을 것이

다. 
본 연구에서는 인성교육프로그램에 대한 통합적 고찰

을 통하여 최근 연구동향분석과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특

성으로 프로그램 구성내용과 효과변인을 제시하였지만 

프로그램 운영방식이나 효과분석의 타당성에 대한 분석

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향후 연구에서는 질적 분석 및 내
용분석 등을 통해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내용과 운영에 

대한 더 상세하고 심층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것을 제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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